
L G -호남의“적과의 동침”
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L 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것이

아닌가 생각된다. 현대석유화학을 공동 인수하면서 형성된 협력관계가 이제는 새로운 대결 양상으로 변모

해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.

L 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축을 형성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면서도 현대석유화학을

공동 인수함으로써⌜적과의 동침⌟도 서슴지 않는 전략적 여유를 보이기도 했으나 현대석유화학의 분리 인

수가 마무리에 접어든 시점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.

L G그룹이 L G - C a l t e x정유, LG유통, LG홈쇼핑 등의 출자를 담당한 신설법인 G S홀딩스를 설립해 분할함

으로써 석유화학-유통의 빅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. 분할에 따라 L G는 7월1일자로 화학·

전자 중심 제조업 부문의 지주회사인 L G와 유통 중심 서비스 부문의 지주회사인 G S홀딩스로 분할된다.

호남석유화학도 최근 신동빈 롯데쇼핑 부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영일 대표이사와의 공동

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게 돼 롯데그룹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진출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

K P케미칼 인수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결국, LG그룹이 L G화학과 L G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L G - C a l t e x정유가 떨어져 나갔지만 화학사업이

중심축을 이루어 한국 화학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해졌고, 호남석유화학도 신동빈 부회장

의 대표이사 취임으로 종합 석유화학기업으로의 변신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.

L G그룹과 롯데그룹은 IMF 경제위기 당시 석유화학-유통의 빅딜(Big Deal)을 추진함으로써 현대석유화

학 인수 이후의 통합과 그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 L G -호남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

인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했으나 현재는 기우로 끝나는 분위기이다.

따라서 현대석유화학의 분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에틸렌 생산능력이 1 0 0만톤을 넘고 합성수지 및 유

도제품 사업을 고려하면 아무도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상대로 부상했다.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좋든 싫

든 협력과 경쟁을 통해 한국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갈 대표주자로 부상하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까닭

이다.

L G화학은 PVC 사업을 바탕으로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L G석유화학 및 생활 관련 소비재를 생산하는

L G생활건강, 그리고 B i o·제약 분야의 L G생명과학까지를 자회사로 거느림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화학산업

의 대표주자로 인정받고 있다. 특히, LG화학은 석유화학 사업영역을 한국에 그치지 않고 중국으로 확장해

PVC 및 ABS 투자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호남석유화학도 기존에는 기초유분에 EO/EG, HDPE 및 PP 생산에 그쳐 사업영역이 한정되는 느낌이

강했으나 K P케미칼 인수에 적극 나서면서 사업영역이 P-X 및 P T A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L G화학에 버

금가는 사업규모를 갖추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화학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.

그렇다면, LG화학과호남석유화학은 어디까지 협력하고 언제부터 경쟁에 돌입할 것인가? 아마도 현대석유

화학을 공동 인수하면서 협력의 장을 열었다면 L G그룹이 G S홀딩스와 분할하기로 확정되는 순간 경쟁에

돌입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. 석유화학-유통의 빅딜 가능성이 사리지고 롯데그룹이 신동

빈 부회장을 투입하면서 석유화학사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이기 때문이다.

한국 석유화학산업은 1 9 6 0 - 7 0년대에 S K가 정유 및 N C C를 기반으로 대표주자를 자임했고 1 9 8 0년대에는

대림산업이 한 축을 담당했으며 1 9 9 0년대의 다자구도를 거쳐 2 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L G화학과 호남

석유화학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.

L 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이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축을 형성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축하할 일이나 양사는

중심축에 선만큼 경쟁력을 강화해 한국 석유화학산업이 세계시장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

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. 경쟁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까닭이다.

또한 L 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의 성공은 자율적인 M & A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화학기업들도 귀감으

로 삼아야 할 것이고,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를 버릴 줄 아는 결자해지(結者解之)의 자세를 촉구한다.



⌜오늘의적이 내일은동지가 될 수 있고오늘의 동지가 내일은 적이될 수 있다⌟는 고사성어를다시한번 생각

하게하는 시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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